
일본, Polyester SF 반덤핑조사 3개월 연장

일본 정부가 한국 및 타이완산 Polyester Staple Fiber에 대한 반덤핑 조사기한을 연장해 주목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01년 4월23일 한국 및 타이완산 Polyester SF가 반덤핑 혐의로 제소되

자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조사개시 이후 1년이 되는 2002년 4월22일까지 한국 및 타이완산 Polyester SF 수입제품

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ies)로부터 추가적으로 제출된 증거검토

등을 위해 4월12일 조사기간을 3개월간 연장키로 결정하고 이를 한국 정부에 통보해 왔다.
정부는 Polyester SF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국산 제품에 대한 일본 최초의 반덤핑 조사 사례인 점을 중시,

그 동안 외교채널 등을 통해 일본측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사의 종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

응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관련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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